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Typology and Dstrbuton of the Floor Plan Types wth Double-row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b. 咸鏡道 ( 採録地不詳 )（金光彦 1988、158 頁）
c. 江原道三陟郡遠徳面梧木里（佐々木 1982、73 頁）
d. 慶尚北道盈徳郡知品面訥谷里（曺・池 1987、80 頁）
e. 江原道束草市中道門里（曺・池 1986、20 頁）
f. 江原道三陟郡遠徳面梧木里（佐々木 1982、74 頁）
g. 慶尚北道栄州郡栄州邑土屈里（金一鎮 1978、188 頁）
h. 京畿道甕津郡徳積面（金光彦 1988、218 頁）
. 済州道南済州郡表善面城邑一里（金鴻植 1978、38 頁）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１. 咸鏡北道 ２. 咸鏡南道 ３. 平安北道 ４. 平安南道 
５. 黄海道 ６. 江原道 ７. 京畿道 ８. 忠清北道 
９. 忠清南道 10. 慶尚北道 11. 慶尚南道 12. 全羅北道 









下の 3 点の著作をあげている。「우리나라 농촌 주택의 
류형과 그 형태 19 세기 중엽 ～ 20 세기 초엽」（1960）
「우리나라 농촌 주택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」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a. 咸鏡南道北青邑（今 1924、46 頁）
b. 咸鏡南道長津郡（小田内 1924、図版第五）














張（1974b）は図 7 の c に示したような間取り
を「三室型」とよび、済州島民家の標準型ない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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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전통민가에 있어서 겹집 평면은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동지방에 많이 분
포되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, 그 후 그 분포지역의 남쪽 한계가 경북 및 소백산맥 
중간지점까지 내려 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. 또한 그 겹집 평면을 이루는 방 
배치형식에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, 옹진반도 주변의 이른바 경기서해도서지방를 비롯하여 , 제주
도 , 전라북도 , 전남 돌상도 등지에서의 겹집 분포도 지적되고 있다 .
본 논문에서는 그들 겹집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과제 중 특히 각종 겹집 평면의 분포 , 그리고 함경 - 강
원도지방과 그밖의 각 지역에 분포하는 겹집의 비교에 관하여 기존의 여러 연구성과를 참조 , 정리하여 몇
가지 과제를 추출해 보았다 .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와 함경도의 겹집 평면의 비교 , 이른바 측입 ( 側入 )
형 평면과 정지를 앞쪽에 둔 앞정지형 평면 및 ㅁ자형 내지 ㄷ자형 평면과의 비교 , 그리고 전라북도와 강
원도간의 田字형 평면 비교 등을 들어 검토해 보았다 .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. 
 제주도와 함경도지방의 겹집 평면 중 田字형으로 발달하기 전의 단계인 日字형 평면에 있어서 공통된 
특징을 볼 수가 있다 . 즉 , (1) 정지와 상방에 구들 2 칸 ( 또는 구들과 고방 각 1 칸 ) 이 日字형으로 부가
된 제주도식 三室型과 , (2) 정지 , 정주간에 방 2 칸 ( 또는 방과 도장 각 1 칸 ) 이 日字형으로 부가된 함경
도식 三室型의 이 두 가지 평면은 , 한가운데에 있는 상방 ( 마루 ) 과 정주간 ( 온돌 ) 이 서로 바닥 구조를 
달리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, 각 기능공간의 배치가 매우 흡사하다 . 이 사실은 온돌이 도입되기 전의 양쪽 
지역 민가의 공통적인 성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다 . 
김광언 (1983) 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서해 도서지역에 분포되는 겹집 평면은 함경도지방에서 서남
쪽으로 이어지는 분포의 연장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, 전라북도지방과  강원도지방의 田字
형 평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반면 , 정지 옆의 앞쪽 1 칸 부분의 성격에  큰 차이가 있다 . 즉 , 전북
지방의 경우는 , 뒷쪽의 안방과 앞마당을 연결하는 점이 ( 漸移 )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여 , 홑집 평
면의 발달과정에 있어 안방 앞에 툇마루가 나타나기 전의 단계인 과도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 .
강원도 남단부인 삼척지방에서 장보웅 (1975) 이 발견한 측입형 민가는 “까치구멍집” 이라고도 불리는 
비슷한 형태가 경북 안동지방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, 그 밖에 북한의 문헌에 의해 강원도 북단부에도 분
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. 그런데 그 측입형 민가나 까치구멍집의 형태를 일종의 앞정지식 평면이라
고 본다면 , 그 분포를 경기서해도서지방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
다 . 또한 그 앞정지식 평면은 ㅁ자형이나 ㄷ자형을 이룬 홑집과 흡사한 방 배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
보아 , 그러한 홑집 평면과의 관계도 깊이 검토해 볼 만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.
 앞으로 한국민가의 겹집 평면의 지역적인 성격과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연구가 미
흡한 충청남도 , 전라남도 , 경상남도 등 다른 지방의 실태도 자세히 밝히면서 보다 상세한 비교연구를 시
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. 
（2008 年 11 月 10 日受理）

